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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 (배포) 2017. 6. 2(금)

즉시 사용

비고   * 풀기사 배포 : 이명박 前대통령 예방 및 환담내용 

배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
팀장 박영철, 사무관 이재광

(044-200-2726, 2709)

이낙연 국무총리, 손명순․이희호 여사 및 이명박 前대통령 예방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일(금) 오전 故김영삼 前대통령의 부인

손명순 여사(동작구 상도동, 09:30)와 故김대중 前대통령의 부인 이희호

여사(마포구 동교동, 10:10)를 각각 약 20분 간 예방하고 환담을 했다.

ㅇ 오후에는 이명박 前대통령(강남구 삼성동 사무실, 14:50)을 예방했다.

□ 이 총리는 먼저 손명순 여사께 큰 절을 드린 후, 손 여사의 건강

등에 대한 안부를 묻고 아들 김현철씨가 동석한 가운데 환담을

나누었다.

ㅇ 이 총리는 상도동 취재기자(동아일보) 시절 김영삼 前대통령과의

일화 등을 소개하면서 김 前대통령께서는 잔정이 참 많으셨던 분

이었고, 손 여사께서 기자들에게 손수 끓여주셨던 시래기국이 지금도

기억에 남는다고 추억했다.

ㅇ 김현철씨는 이 총리에게 소통 협치에 더욱 애를 많이 써 달라고

말했고, 이 총리는 다당제 하에서 걱정이 많으나 지성을 다해서

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,

ㅇ 손명순 여사는 환담 후 돌아가려는 이 총리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

“열심히 하세요”라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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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어, 이 총리는 이희호 여사를 방문하여 환담에 앞서 큰 절을

드리고, 아들 김홍걸씨와 김성재씨(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

이사장)가 동석한 가운데, 김대중 대통령과의 취재기자 시절의 추억

등을 회고하며 환담했다.

ㅇ 먼저 이 총리 본인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늘 김대중 前대통령이

함께 계셨다고 하면서, 동교동 자택 식당에서 김 前대통령과 매운탕을

같이 먹을 때 당신 국에 있는 생선을 떠주고, 대선 유세 때는 승용차를

먼저 타고 있어도 이해해 주셨다며 추억했다.

ㅇ 이희호 여사는 대통령께서 정말 좋은 분을 총리로 잘 선택했다고

말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기뻐하면서, 전남지사때 영호남

상생 협력에 많은 애를 썼는데, 총리직에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

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.


